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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골목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

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

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 전

통시장을 제외한 상점가, 특화거리 등을 말한다고 언급

되어 있다. 즉,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을 제외한 

상점과, 특화거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이러한 법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준)대규모 점포

로 구성된 발달상권과 전통시장 상권을 제외한 점포들

이 밀집한 곳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골목상권」을 정

의하기 위해서는 발달상권과 전통시장을 제외한 상권

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상권을 정의할 때 점포 중심

보다 확대한 배후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할 

수 있지만, 이는 구체적인 점포들의 군집이 이루어진 

골목상권의 영역과 이에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길 단위 골목에 대한 점포 간 분석을 통해 세분화

한 상권 영역을 도출함으로써 실효성과 활용성을 증대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골목상권 영역을 실제 상점 중심으로 영

역을 구체화하고 공공데이터, 행정데이터, 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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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골목상권 영역을 실제 점포 중심으로 영역을 구체화하여 대규모 상점들이 밀집한 발달상권, 전통시장 

상권을 제외하고 영역을 설계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통계 및 조사통계 자료인  사업

체조사, 상가업소DB 등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뢰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골목상권의 영역설정 방법을 개발했

다.  도로명주소의 동일 ‘길’주소에 해당하는 점포들의 수를 ‘길’단위 길이 당 점포수로 변환하여 밀도화 하고, 이를 동질

성 있게 분류하여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추진하였다. 특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영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토지 소유권을 구획하는 필지 연결선인 지적선을 활용함으로써 끊임없이 골목 양쪽을 적용하여 구분할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도출된 골목상권 영역을 밀집도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골목상권에 대한 다양한 활용성을 위해 밀집되

지 않은 상권부터 밀집된 상권을 구분하여 이용자들은 본인의 관심 상권에 대해 효용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designed the area except the development market and the traditional 
market, where large scale shops were concentrated by realizing the real estate center of the alley 
commercial area. In addition, we have developed an area setting method for the alley area where 
reliability and rationality can be ensured by utilizing the actual data such as the business statistics, the 
survey data of the business, and the store business DB, which are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 
or the state. The alley commercial areas were classified into five groups according to density. It is 
thought that users can distinguish the commercial areas from dense commercial areas to the 
commercial areas in order to utilize various commerci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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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골목상권에 관련된 매출정보, 점포수, 건축물속성, 

도로 등 풍부한 데이터기반의 골목상권 영역을 설정

하였다. 이를 통해 설정된 골목상권은 신규창업 예정

자나 현재 자영업을 운영 중인 국민에게 다양한 상권

정보와 함께 GIS기반 웹서비스로 제공 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문헌 검토

2.1 이론적 배경

공간데이터의 분포 패턴을 이용하여 지리적 경계

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 공

간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값이

나 낮은 값들이 집중하는 지역을 공간 클러스터라 부

른다. 공간 클러스터는 공간단위별로 특정 값을 가지

고 그러한 공간단위가 서로 인접해 있다는 것을 전제

로 한다. 이는 주변부로 멀어짐에 따른 공간데이터의 

이질성과 인접함에 따라 존재하는 공간데이터의 유

사성을 바탕으로 동질적인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이

다. 현재 컴퓨터의 기능과 GIS 기법의 발달로 인하여 

공간클러스터를 찾아내기 위한 많은 공간통계학적방

법론이 제시되고 있다.[1]

조사통계·측정통계·보고통계의 원시자료는 대부분 

위치정보(주소, 좌표 등)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위치

정보 이용하면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역단위

로 통계와 통계지도의 생산이 가능하다. 조사통계의 

응답자 주소, 측정통계의 측정위치, 보고통계의 행정

상 주소 정보를 공간정보(위치식별가능한 지도정보)

와 융합하면(geo-referencing), 통계를 다양하게 집

계할 수 있다. 공간-통계 융합모델은 자연 및 인문현

상에 대한 속성정보를 공간정보와 융합(spatial join)

하고, 일정한 단위로 집계(spatial query)하여 생성할 

수 있는데, 통계 집계단위를 표준화하여야 다른 자료

와의 호환과 융합이 쉽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영국, 

유럽 등에서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격자(grid unit)

를 기본단위로 하였다.[2]

2.2 선행문헌 검토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골목상권

이 일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상업

시설의 생존에 불리한 환경임을 이해할 수 있다. 200

4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인허가 데이터로 알아본 

43개 생활밀착형 업종들의 평균 생존율은 골목상권이 

18.35%으로서, 발달상권 21.24%보다 2.8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간 폐업 신고한 점포

들의 평균 영업기간 역시 골목상권이 2.09년, 발달상

권이 2.11년으로 골목상권이 더 짧았다. 이러한 차이

는 골목상권이 가지는 입지 및 점포특성에 기인한다. 

통상적으로 발달상권은 교통이 발달하고 배후, 유동인

구가 많은 곳에 위치하며, 골목상권은 골목길이나 이

면가로등에 위치한다고 알라져 있다. 따라서 유동인구

가 적은 골목상권은 그 영업조건이 발달상권보다 비교

적 열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영역을 설정하고 신규 창업자 및 자영업자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와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 도시공간구조의 관리와 이해를 위하여 도

심의 경계 설정을 위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이러

한 방법에 대하여 첫째, 도심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토지이용을 확인하고 이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지점

을 연결하는 방법, 둘째, 도심 주변에는 특수한 유형

의 사업소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정 하에 도심

경계를 확정하는 방법, 셋째, Murphy와 Vance의 

토지이용 분석을 통한 도심 설정방법인 중심업무지

수법으로 정리하였다.[3][4] 그 외에도 인구밀도나 주

거밀도, 고용패턴, 보행자수와 같은 인구분포 및 관

련현상을 기준으로 CBD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 그

리고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도심 또는 CBD의 경계

를 획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지가는 도시현상을 최

종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인 동시에 도시구조에 큰 영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단일한 지표로서 CBD의 공간

구조를 파악하려고 할 때 지가에 대한 접근이 가장 

적절하다고 제시하면서, 김해의 CBD 지가 패턴과 토

지이용을 분석하여 공간구조를 연구함으로써 CBD의 

경계지점을 찾아내고 CBD라고 하는 미시적인 지역 

내에서도 점이형태 혹은 점이지대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5] 도심기능으로 선정한 19개의 범주를 

바탕으로 중심성 지수를 산출하여 서울 중심업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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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 내부 소구역의 기능상의 특성 

및 내부구조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CBD핵심부와 기

능상의 특화지구, 중심업무지구주변(CBD edge)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중심업무지구 주변은 주로 주택가와 

도심성, 내지는 비도심 기능체들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6] CBD와 이를 둘러싼 점이지대를 포함

하여 도심으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와 더불어 점이지대

를 CBD의 경계로 보는 Burgess의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심의 경계를 찾기 위해 점이지대의 

외곽경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도심 혹은 CBD의 특

징과 범위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점이지대를 정의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관한 논의

는 활발하지 않다. Burgess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제Ⅰ

지대인 중심업무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며 CBD의 업무

시설이나 경공업이 비집고 들어와 주택지대로써의 주

거환경을 악화시킴으로써 형성되는 지대라고 보았다. 

일본의 지리학자인 타나베(田邊)는 동심원 이론을 수정

하여 도시공간구조를 중심지역, 주요지대, 외곽지대로 

나누면서 내측점이지대와 외측점이지대를 구분하였다. 

도심주변부라고 할 수 있는 내측 점이지대는 주요지대와 

도심부 간의사이에서 도심적 요소가 점이하고 있으며 B

urgess의 점이지대에 해당되는 지대이다.[7]

3. 방법론

우리나라 도로명 표기법에 따르면 ‘대로’는 8차로 

이상이고, ‘로’는 2~7차로, ‘길’은 로보다 좁은 도로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골목 상권의 명칭 

및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각 점포의 주소는 길 

단위로 추출할 수 있으므로 매우 효율적이다.

골목상권의 공간적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 첫째, 점

포 주소에서 “길”(골목에 위치)로 된 점포를 추출하고 

발달상권, 전통시장에 위치한 점포를 삭제하고, 생활밀

착업종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점포를 최종적으로 선택

한다. 둘째, 길 중심 점포의 밀집도를 계량화한다. 셋

째, 영역의 정교함을 위해 필지기반의 영역을 결정하여 

시각화한다.

그림 1. 골목상권 영역설정 절차

Fig. 1. Alley Commercial Zone Setting Procedure

다음으로 [점포수/길]의 수식으로 단위길이(m) 당 점

포수 밀집도를 산출한다. 이는 1m당 점포수를 의미하

며, 이를 10m당 점포수 등으로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

다. ‘길’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GIS 기술을 활용하

여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길 단위로 밀집도를 계량화

하여 서울시 골목상권을 표시할 수 있으나, 얼마의 밀집

도가 골목상권인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점포가 하나가 아닌 2개 이상의 골목은 밀집도가 상

이할 수 있다. 적은 점포수의 골목은 향후 발전 가능성

이 있을 수도 있으며, 상권분석을 활용하는 사람이 이

러한 골목정보를 얻고 싶을 수도 있다. 물론 밀집된 상

권을 분석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다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골목 상권을 특

정지어 개발자 또는 서울시가 영역을 설정하는 것보다

는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자가 

스스로 결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2개 이상의 점포부터 높은 점포수를 가진 점포

를 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 적절히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료 선택과 활용성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단계적 골목상권을 지도 등으로 시각화하기 위해서

는 기존의 도로선을 경계로 나누는 것보다 새로운 방

식을 고려해야 한다. 골목상권은 길을 기준으로 양쪽의 

모든 점포를 의미하므로 한쪽은 골목상권이고 다른 한

쪽은 골목상권이 아니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길의 도로선이 아닌 길에 

있는 건물 뒤로 영역이 설정되어야 하며, 그 방법으

로 지적도의 필지 선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건물은 필지라는 토지의 최소단위 안에 있고,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한다면 매우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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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

위와 같이 생성된 골목상권은 골목명과 매출의 합, 

업종 구성의 속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블록 단위

의 유동인구, 카드 매출액 등의 배경 정보와 연계된다

면 효용적인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내용

4.1 연구목적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분석 및 공간정보 기반에 정보

제공 및 서비스가 가능한 골목상권 영역설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렇게 설정된 영역을 통해서 골

목상권에서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잠재고객 규

모 및 예상 매출정보 등 영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4.2 연구범위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전체로 하고 서울시가 운영하

고 있는 발달상권 260개와 구체적인 골목 상권의 분석

을 위해서 서울시 전통시장 정보도 함께 검토했다. 그

러나 서울시에서 정확한 전통시장 주소 정보만을 가지

고 있고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전통시장 영역을 분석하여 공간화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14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로 하였

다. 다만 데이터의 동질성과 데이터 갱신 주기에 따라 

활용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4.3 자료 수집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등 테이블데이터와 공간

정보 데이터 20종의 DB를 수집하였다.

표 1. 활용데이터 목록

Table 1. Usage data list



788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제11권 제6호

4.4 데이터 전처리 및 융합

서울시 점포 데이터(서울시 사업체조사 DB) 812,7

98개를 제공받아 서울시 생활밀착형 43개 업종을 표

준산업분류로 구분할 경우 2개 업종(컴퓨터판매수리

업, 의류점업)이 추가 분류되어 45개종으로 분류되는

데 이 점포들을 대상으로 지오코딩을 하였다.

서울시 점포 데이터(서울시 사업체조사 DB) 817,5

75개를 제공받아 서울시 생활밀착형 43개 업종을 표

준산업분류로 분류한 후 길 단위 골목 주소를 가진 점

포 중 위의 업종에 해당하고, 발달상권과 전통시장 점

포를 제외한 것으로써 점포는 57,717개 점포이다. 

특히 본 과업에서는 기존 전통시장 주소정보를 활용

하여 전통시장을 공간화 하였으며, 이는 골목상권과 별

개의 영역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즉, 골목상권은 서

울시 전체상권-발달상권(258개)-전통시장상권(330개 

영역)이며 주소가 ‘길’ 단위이며 43개 업종을 영위하는 

점포를 의미한다.

4.5 골목상권 밀집도의 계량화

우리나라 도로명주소는 각 ‘길’길이를 측정할 수 있

도록 길이 만나는 점을 노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를 착안하여 길의 길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림 2. GIS를 활용한 도로선(강동구 일대)

Fig. 2. Road line using GIS(Gangdong-gu area)

위와 같이 산출된 ‘길’의 길이 당 해당 길의 점포수

를 계산하는 것을 밀집도라 정의할 수 있다. 즉 골목 상

권의 밀집도는 해당 「‘길’의 점포수/‘길’의 길이」 이다.

이렇게 산출된 길단위 밀집도를 분류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분류 방법 중 본 과제에서는 Jenks Natura

l Breaks Classification을 활용하였다.

Jenks Natural Breaks Classification는 데이터값

의 배열을 자연스러운 등급으로 최적화하여 데이터를 

묶는 알고리즘으로 같은 등급 내 전체 값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편차(average deviation)는 최소화되

고, 각 등급간의 분산(variance)은 극대화 하는 것이

다. 즉, 등급 내의 분산은 줄이고 등급 간의 분산은 최

대화하는 방법이다.[8]

서울시의 각각의 산출된 길단위의 점포 밀집도를 위에

서 언급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3. 점포수 밀집도 영역(강동구 일대)

Fig. 3. Stores density area (Gangdong-gu area)

골목 상권 정보의 다양성을 제공함으로써 실효적 활

용도를 높이고자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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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단일 상권과 5등급으로 세분화한 상권 영역 비교

Fig. 4. Comparison of commercial areas single and divided 

into 5 classes

GIS 기술을 활용 Natural Breaks 분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서울시 골목상권을 분류하면 1,744개의 상

권이 5 그룹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밀집도는 1m당 점포수 이므로 이를 해석하면 

10미터당 1~4개 점포 미만, 4점포에서 9개 점포 미만, 

9개 점포에서 19개 점포미만, 19개 점포에서 35개 점

포 미만, 나머지 35개 점포 이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표 2. 골목상권의 5개 분류

Table 2. 5 groups of alley commercial

group

group

group

group

위와 같은 구분으로 볼 때 5그룹은 사실상 10m 당 

35개 이상의 지역으로 발달상권으로 이전될 가능성까

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5그룹을 다시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청파로47길(숙대 입구 골목)과 후암로 57길, 

율곡로3길 등은 실제로 높은 점포수를 가지고 있어 발

달 상권 편입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5그룹의 경우 상 22개 영역에 1,702개 점포가 밀집

되어 있는 곳으로 향후 변화 추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청파로 47길(숙대 입구)

Fig. 5. Cheongpa-ro 47 Road (Sukdae Entrance)

특이한 점은 서울 강남은 골목상권이 상대적으로 적

고, 강북과 관악 지역에 많이 분포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 성북구의 골목상권(상)과 강남구 골목상권(하)

Fig. 6. Seongbuk-gu alley (top) and Gangnam-gu alley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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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필지기반 영역 설정

상권 영역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역

의 선을 어떻게 하는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의 상권 영역은 길 중심으로 구획을 나누어 한 쪽은 상

권에 포함되고 다른 한쪽은 상권에 포함되지 않는 오류

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동으로 길이 양쪽이 포함된 영역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필지선을 활용

하는 방법이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최

소 등록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법률적인 단위 구

역을 말한다. 이러한 필지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에

서 선으로 연결한 범위내의 토지이며 경계점좌표 등록

부에서는 좌표의 연결로 표시한다.

이러한 필지는 토지와 토지를 구획하여 경계점간으

로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므로 끊김이 없으며 골목길을 

포함하여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림 7. 지적선인 필지선의 특징과 길을 포함한 경계

Fig. 7. Boundaries including features and pathways of p

arcel lines

실제로 골목 상권 밀집도를 적용한 결과 아래와 같

이 골목을 중심으로 양 점포가 포함된 영역을 설정할 

수 있었다.

그림 8. 지적선인 필지선을 활용한 골목 상권 영역(마포구)

Fig. 8. Alley commercial area using map lines(Mapo-gu)

5. 결론

본 연구는 도로명주소의 동일‘길’주소에 해당하는 

점포들의 수를 ‘길’단위 길이 당 점포수로 변환하여 밀

도화 하고, 이를 동질성 있게 분류하여 영역을 설정하

는 방법으로 재설계를 추진하였다. 

특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영역을 설정하는 데 있

어서 토지 소유권을 구획하는 필지 연결선인 지적선을 

활용함으로써 끊임없이 골목 양쪽을 적용하여 구분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골목 상권의 영역을 도로를 포함하고, 도

로를 영역을 설정하는 선으로 활용하는 기존의 상권영

역과는 차별화되게 도로는 상권이 아니므로 실제에 맞

게 영역을 설정하여 활용토록 하였다.

즉, 새롭게 재정의된 골목상권은 실제 점포들이 밀

집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과 동시에 골목 도로에 대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블록 단위 기반의 골목상권 영역을 

실제 점포 중심으로 영역을 구체화 하였다. 또한 재설

계 시 발달상권, 전통시장 상권을 제외하고 영역을 재

설계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통계 및 조사통계 자료인  사업체조사, 상가

업소DB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더욱 신뢰성과 합리

성이 확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5개 그룹으로 골목

상권을 재설계하였다. 이는 골목상권에 대한 다양한 활

용성을 위해 밀집되지 않은 상권부터 밀집된 상권을 

분류하였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본인의 관심 상권에 대

해 효용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9. 5단계 분류 골목상권 사례(장군봉길)

Fig. 9. 5 steps category alley commercial case(Jangsun

bong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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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재설계된 시울시 골목상권은 신규창

업 예정자나 현재 자영업을 운영 중인 국민에게 다양

한 상권정보화 함께 GIS기반 웹서비스로 제공 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

비스에서 기존의 골목상권 정보와 재설계된 서울시 골

목상권영역을 동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구성되어 

서비스 하고 있는 소지역 중심의 유동인구, 카드사 매

출액 등 다양한 상권 분석 정보들을 재설계된 영역과 

중첩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내가 선택한 지역의 골목상권

의 점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지역 인근 정보

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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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경영과학 박사

<관심분야> 마케팅모델링, 마케팅조사, 수요예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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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완 수(Wan-Su Kim) [정회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장

• 소방청 중앙특별점검단 위원 

• 총리실 합동점검단 위원(전)

<관심분야> 기술경영, 마케팅분석, 예측 서비스 등




